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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을 통해 삶을 그린 화가 프리드리히 - 

백재현 작가 

<안개 낀 바다 위의 방랑자>-1818년경, 캔버스에 유채, 98*74, 함부르크 쿤스트할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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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자연은 우리의 정신적 안식처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 함께 있노

라면 힘들고 지친 심신의 고단함이 사라지고 편안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리라. 

자연에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자 했던 화가가 프리드리히다.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대가 프리드리

히는 드레스덴에서 화가로 활동하면서 괴테, 셸링, 노발리스 등 문학가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는‘자

연을 관조함으로서 정신이 고결한 경지로 간다’는 셸링과 슐라이어만의 영향을 받아‘진정한 예술의 

원천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그것을 표현하는데 주력했다. 

자연에 대한 프리드리히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 <안개 낀 바다 위의 방랑자>다. 이 

작품은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칼을 찬 남자는 안개에 자욱한 산 정상 가파르게 솟은 바위에 서서 뒷모습을 보이

고 있다. 그는 골짜기에 급류처럼 흐르는 안개를 열중해서 바라보고 있다. 멀리 안개 밖으로 바위의 산

봉우리와 산맥이 보인다. 배경의 왼쪽은 로젠베르크 산이고 오른쪽으로는 치르켈슈타인 산이 펼쳐진 

엘베 사암 산맥이다. 

프리드리히는 드레스덴 전쟁(1813년) 때문에 집을 떠나 이 작품에 배경이 된 엘베 사암 산맥 지방을 

여행했었고 여행 중에 감명 받았던 것을 스케치한 후 화실에서 완성했다. 

산 위 정상에 있는 인물은 프리드리히 자신으로 그는 작품에 인물을 즐겨 그렸지만 대부분 그의 작

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리드리히의 뒷모습의 인물들은 

대개 전사자들에 대한 애국적 기념물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작품에서 뒷모습의 인물들은 작품의 의미

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작품에서 산은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데 산을 오르는 과정은 힘든 인생의 여정을 암시하며 산 정

상에 도착하는 것은 인생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프리드리히는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지금의 나로 있기 위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몸을 맡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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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과 바위와 나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겠다. 자연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산봉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안개는 자연의 순환을 암시하고 있는데  프리드리히는 의미가 담긴 풍경

화를 제작하면서 안개를 필수적으로 그려 넣었다. 이 작품에서 안개와 산봉우리는 모두에게 평화를 가

져다주는 천상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고 안개 바다 아래에는 지상의 세계를 상징한다. 

화면 정면에 배치한 한 명의 인물은 시선을 안개 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수와 비

극적인 고독한 감정을 창조하기 위해 차가운 색채를 사용했다. 

프리드리히는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동요되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이 작품을 제작했다. 

독신주의자였던 프리드리히는 44세에 25살의 카롤리네 봄버와 결혼을 했다. 결혼으로 인해 프리드

리히의 생활방식이 바뀌었다. 우울한 성격은 쾌활한 아내 덕분에 사교적으로 바뀌었으며 홀로 있는 것

이 좋아 학생들을 가리키지 않았는데 결혼 이후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학생들을 개인교습하기

에 이른다. 과거 프리드리히가 독신일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결혼은 프리드리히의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 결혼 이후 그의 작품에 여인들이 자주 등장하며 낭만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프리드리히가 앞으로 전개될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그린 작품이 <뤼겐 섬의 백악 절벽>이다. 이 

작품은 1818년 여름 프리드리히가 뤼겐 섬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그린 풍경화로서 뤼겐 섬의 가장 인기

가 있는 곳의 하나인 슈투벤캄버 절벽을 그린 것이다. 

화면 앞 풀이 무성하고 좁다랗고 긴 단단한 지면에 세 사람이 있다. 화가 옆에 서 있는 나무는 너무 

울창하게 뻗어 있어 맑은 하늘을 가리고 있고 화면 아래쪽 심연에서 솟아오른 하얀 백악은 V 형태를 

이루고 있다. 풀이 무성한 지면은 어두운 색으로 백악은 하얀색으로 표현해 화면에 깊이를 준다. 

멀리 보이는 망망대해에 두 척의 범선이 떠 있다. 한 척은 절벽 쪽 가까이 한척은 수평선 가까이 있

다. 배는 현재 좁고 익숙한 해변을 떠나 먼 곳으로 출범하고 있다. 그는 가까운 것과 먼 것을 대비하며 

비교함으로서 효과를 높였다.

2011.3월호.indd   145 2011-04-04   오전 10:46:09



146  www.klfa.or.kr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미술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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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 오랜 항해를 암시하는 배는 화가 자신과 아내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익숙

한 환경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미래를 함께 하는 영원한 약속인 결혼과 수평선을 향해 

가는 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암시한다. 

풀이 무성한 땅과 양쪽에 서 있는 나무가 하트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프리드리히가 아내에 대

한 사랑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른쪽 옛날 독일 의상을 입고 서 있는 인물은 이상화된 젊은 자

기 자신의 모습이다.

이 작품에서 화면에 왼쪽에 있는 여자가 신부고 화면 오른쪽 모자를 쓰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남

자가 화가 자신이다. 두 사람 가운데 엎드려 있는 노인은 프리드리히의 자신을 의미한다. 노인이 두려

워하며 여인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의 두려움을 암시하고 

있다. 

프리드리히는 그림이 정신적 충만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작품에서 자연을 사실적으로 재현

하기 보다는 영혼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1774~1840>는 그라이프스발트 부유한  가문에 태어났지만 엄격한 집안 

분위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나이에 건축가 퀴스토르프가 밑에서 그림을 공부한다. 퀴스토르프에게 기

초를 익힌 프리드리히는 그림을 좀 더 잘 그리고 싶어 코펜하겐에 있는 예술 아카데미에 들어간다. 그

곳에서 네덜란드 풍경화를 연구하고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프리드리히는 드레스덴 돌아와 화가로 활동하면서 풍경, 도시 경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묘사하

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하자 자연 풍경 속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 메시지를 담은 그의 작품들은 추문, 물의, 찬사, 지지 등 극단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프리드리히의 

명성은 드레스덴 외의 지역으로까지 알려지게 된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패배 이후 프리드리히는 정치적 메시지나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담는 것을 자

제하고 자신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자연 풍경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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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에게 독일 자연 풍경은 영감의 원천이었으며 예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프리드리히

는 자신이 여행을 떠났던 것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제자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평생 집에 집착해 중앙 독일, 실레지아, 보헤미아, 그리이프스발트, 노이란덴부르크, 뤼겐으

로 수많은 여행을 떠났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아주 먼 곳에는 여행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는 풍경화가지만 그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초자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

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종교적 상징만 강조하지는 않았다. 신성한 신비주의와 사실적인 풍경과 결

합해 새로운 양식을 창조했다. 

눈앞의 풍경은 프리드리히의 기억과 상상속의 유사한 경험으로 뒤섞여서 나타난다. 그는 자연을 통

해 아침, 저녁, 뜨는 것과 가는 것, 성장과 쇠퇴, 탄생과 죽음 등 삶의 기본적인 순환을 구성해냈다.  

프리드리히는 예술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 함부르크와 쾨니히스베르크, 프라하의 미술 전시회에 정

기적으로 출품한다. 장엄한 분위기의 그의 풍경화는 많은 미술 평론가들과 언론을 매료시켰으며 곧 많

은 컬렉터들이 그의 작품을 앞 다투어 구입하기에 이른다. 

독일 최고의 풍경화로 명성을 얻고 있는 그에게 병마가 찾아온다. 1824년 프리드리히는 건강 악화와 

피해망상이 겹쳐 예술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한다. 말년에 그

는 뇌출혈로 인한 마비증세로 더욱 더 고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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